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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o compare cognitive function of elderly according to the period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cognitive program at a dementia center in S city. Methods:
The subjects were 38 dementia elderly who were joined cognitive program during 37
months since September 2007. Study instruments were K-MMSE in Seoul Neuro-
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Interview data (October 1st - 31th 2010) and DB from the
center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Kolmogorov-Smirnov Test,
paired t-test, two-way ANOVA and Cronbach's Alpha using SPSS Win 17.0+. Results:
Overall cognitive program was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period of participation
(t = -3.231, p = .003), but not significantly to the frequency of it relatively. In combined
programs as art, music, gardening and reminiscence therapi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ere not significant relatively only but in some part of period, frequencies and k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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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의료비는 2003년 
21.3%였던 것이 2011년에는 32.2%로 가파르
게 증가하고 있다(Community Geriatric Cohort 
Study: Follow-up Approach Ⅳ, 2012).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도 2008년 치매 유병률이 8.40%인 것을 
비롯하여 2050년까지 20년 마다 2배씩 증가하
여 2030년 약 114만 명, 2050년에는 213만 명
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Cho, et al., 2008).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등과 같은 내과적 
노인 질환에 비해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Community Geriatric Cohort Study: Follow- 
up Approach Ⅳ, 2012). 치매의 1인당 진료비
가 높은 이유는 재원기간이 길고 대부분 약물
치료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 효과는 그
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비용효과
적이면서 동시에 치매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추
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
께 비약물치료인 인지프로그램의 병행이 요구
된다(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1). 
 단일 인지프로그램들은 경증치매노인이나 지

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종을 이루
는데, 미술요법은 인지기능이나 삶의 질,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인 관계 향상과 더불어 우울
감이나 고립 및 상실감의 감소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Kim, 2004; Kim, 2007; Yang, 
2008). 음악요법 역시 인지기능 향상효과를 가
져 왔으며(Hong & Kang, 2009; Kim & Lee, 
2000; Sim & Chung, 2001) 특히 지남력과 주
의력 그리고 계산능력을 향상시켰다는 보고가 
있다(Hong & Kang, 2009). 또한 흔하진 않지
만 원예치료로 인지기능과 악력이(Lee & Kim, 
2004) 그리고 우울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이 
있었으며(Lim, Kim & Kim, 2008), 회상요법 
역시 인지기능과 기억력 등의 향상(Jun & Do, 
2004), 언어기능의 향상과 흥분행동 감소(Kim, 
Yoo, & Han, 2000), 그리고 우울감소와 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Jin & Jeon, 2000)의 향
상을 가져왔다는 보고들이 있다. 
  통합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주로 미술, 음악, 
원예, 그리고 현실인식이나 기억력 훈련 등을 
포함한 집단인지재활(Jeong, et al., 2008) 외에
도 몸 풀기, 손 운동과 같은 간단한 운동요법
(Ji, Choi, & Cho, 2003; Ji, Choi, Cho, & Ju, 
2004)에서부터 게이트볼이나 무용 및 레크레
이션과 같은 적극적인 몸놀림이 요구되는 놀
이요법(Hwang, Yoon, Hwang, & Nam, 2002; 
Lee & Park, 2007), 그리고 웃음치료나 교구
활동을(Im, 2010)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인지

of programs. Conclusion: The abov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gnitive programs were
effective on cognitive function of elderly only in some period or frequency of program
regardless the kinds of program. Further cognitive program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the level of dementia condition of elderly but also the content,
duration and frequency of cognitive promotion programs.

Key word: dementia center, cognitive function, elderly, cogni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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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우울감소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의 단일 또는 통합적인 인지프로그램들은 연
구를 목적으로 사전에 개발하여 시행한 것들
로서 일정 기간 동안 중재, 또는 관찰한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연구 종료 후에도 프
로그램운영을 계속 시도하고는 있지만(Im, 
2010) 거의가 연구 종료와 함께 더 이상 그러
한 인지관련프로그램을 지속하지는 못하고 있
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 치매지원센터에서 
일상적으로 운영해온 인지프로그램을 참여기
간과 참여횟수에 따라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치매지원센터에서 시
행해온 인지프로그램을 노인의 참여기간과 참
여횟수에 따라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을 비교하
는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치매지원센터에서 이미 진행
해온  인지프로그램에 국한하여 그 종류와 참
여기간 및 횟수를 근거로 하였기에 확대해석
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용어 정의
1) 치매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란 노인복지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24조
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중증 치매환자 시설 수용중심의 치매관리 틀
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 등을 포괄

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S시가 199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
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유병률과 중증 치매 환
자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1개씩 설치한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S구에 건립된 치매지원센터를 의미한다.

2) 인지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이란 치매환자의 주체성을 유
지시켜 질적인 삶의 유지 및 지속을 가능케 
하며 올바른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
도록 하기 위한 사회 환경적 접근으로 인지기
능의 저하 및 다양한 문제 행동의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돕는 체계적
인 프로그램(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7)이다. 본 연구에서는 S센터에서 치매노
인의 인지기능 저하 및 다양한 문제행동 예
방을 위해 작업요법을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이와 함께 매 회 50분씩 간헐적으로 진행한 
미술, 음악, 원예 및 회상 요법 프로그램을 
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S구 치매센터에서 DSM-Ⅳ(Dia- 
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the 4th edition) 기준에 따라서 치매
로 진단을 받고 2007년 9월 7일부터 2010년 9
월 30일까지 사전조사와 함께 인지프로그램에 
참여한 60세 이상의 치매노인 65명 중, K- 
MMSE 11-22점에 속하면서 본 연구에 참여하
기로 동의한 38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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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기능 측정도구는 S
치매지원센터에서 사용 중인 K-MMSE이다. 
이 도구는 Kang, Na와 Hahn(1997)이 번안한 
것으로 총 30점 만점이다. 하위영역은 7개로 
나뉘어 시간지남력(5점), 장소지남력(5점), 기
억등록(3점), 주의집중과 계산(5점), 기억(3점), 
언어(8점) 및 시공간 구성(1점)이며, 개발 당시 
신뢰도는 .780이었고 본 연구에는 .864였다.

3.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일차로 S치매지원센
터로부터 연구진행에 대한 승인과 연구대상자
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대
상자에게 시행해온 작업치료를 비롯한 미술치
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및 회상치료 프로그
램에 대한 것이며, 프로그램 후 인지기능에 대
한 검사자료는 2010년 10월 1-31일까지 연구
자가 직접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와 t-test, two-way ANOVA 및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배경
  대상자의 배경에서 성별로는 여자가 73.7%
였고 평균연령은 73.7세였다. 교육수준에서는 
무학이 39.5%이었고, 46.9%가 배우자와 동거
하고 있었으며, 종교로는 기독교가 32.3%로 
제1순위를 차지하였다. 음주를 하지 않는 자
가 84.8%였고, 6개월 이상 흡연 경험이 있는 
자가 76.4%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지프로그램 참여기간은 
평균 19.47개월이었으며 기간별로는 12-23개
월 군이 47.3%, 24개월 이상 군이 31.6%순이
었다. 세부 프로그램별 평균 참여기간은 미술
치료가 11.53개월, 음악치료 11.61개월, 원예
치료 11.32개월 그리고 회상치료는 10.61개월
이었다.
  대상자의 인지프로그램의 참여횟수는 평균 
228.34회이었으며 횟수별로는 200-299회군이 
31.6%, 99회 이하 군이 26.3회 순이었다. 세부 
프로그램별 평균 참여횟수는 미술치료가 28.70
회, 음악치료 26.11회, 원예치료 20.19회 그리
고 회상치료는 15.82회 순이었다.

2. 대상자의 인지프로그램의 효과
1) 대상자의 인지프로그램 참여기간별 인지기능 
  대상자의 인지기능을 인지프로그램의 전체
참여기간별로 보았을 때, 사전 17.16점에서 사
후 19.68점으로(t = -3.231, p = .003) 그리고
세부 기간별로는 12～23개월 군에서만 사전 
16.88점에서 사후 19.88점으로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 = -2.818, p = .013) <Table 1>.

2) 대상자의 인지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참여기
간별 인지기능

  인지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참여기간별 인지
기능은 음악치료를 제외한 모든 치료에서 중
간기간인 4～14개월 군에서만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즉 미술치료는 사전 16.46점에서 사
후 21.23점으로(t = -4.167, p = .001), 원예치
료는 사전 17.50점에서 사후 21.13점으로(t 
=-3.458, p = .004), 그리고 회상치료는 사전 
17.00점에서 사후 20.56점이었다(t = -3.688,  
p = .002)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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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Mon, N)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less than 11(8) 18.50(2.67) 20.75(2.71) -1.446 .191

12-23(18)  16.88(3.56) 19.88(5.10) -2.818 .013

more than 24(12)  16.71(3.79) 18.86(7.76) -1.369 .194

Total 17.16(3.47) 19.68(5.80) -3.231 .003

<Table 1> Effect of Cognition Promo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Period of Participation

<Table 2> Effects of Art, Music, Gardening, Reminiscence according to the period of Participation
Variables period(Mon, N)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Art therapy less than 3(12) 17.75(3.49) 18.33(4.27) -.542 .599

4-14(13) 16.46(3.50) 21.23(4.00) -4.167 .001

more than 15(13) 17.31(3.57) 19.38(8.15) -1.315 .213

Music therapy less than 3(14) 17.57(3.32) 20.21(3.53) -1.942 .074

4-14(10) 16.80(3.16) 19.20(5.63) -1.994 .077

more than 15(14) 17.00(4.00) 19.50(7.79) -1.705 .112

Gardening therapy less than 3(9) 16.11(3.59) 17.78(3.53) -1.104 .302

4-14 16) 17.50(3.14) 21.13(5.33) -3.458 .004

more than 15(13) 17.46(3.89) 19.23(7.36) -1.107 .290

Reminiscence therapy less than 3(11) 16.91(3.59) 19.64(4.70) -2.042 .068

4-14(16) 17.00(3.25) 20.56(4.41) -3.688 .002

more than 15(11) 17.64(3.93) 18.45(8.38) -.435 .673

3) 대상자의 인지프로그램 참여횟수별 인지기능 
  인지프로그램 참여횟수별 인지기능은 200- 
299회군에서만 사전 17.08점에서 사후 20.67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 = -3.028, p = 
.012) <Table 3>. 

4) 대상자의 인지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참여횟
수별 인지기능 

  인지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참여횟수별 인지

기능은 미술과 음악치료는 중기 군에서만, 그
리고 원예 및 회상치료는 초기와 말기 군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술치료는 
16-25회 군에서 사전 16.25점에서 사후 20.50
점으로(t = -2.693, p = .031) 그리고 음악치료
는 11-30회 군에서 사전 15.43점에서 사후 
19.29점으로 증가하였다(t = -3.153, p = .020). 
반면, 원예치료는 10회 이하 군에서는 사전 
17.50점에서 사후 20.67점으로(t = -2.588,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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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23회 이상 군에서는 사전 17.70점에서 
사후 21.90점으로 증가하였다(t = -4.466, p = 
.002). 회상치료 역시 7회 이하 군에서 사전 
17.31점에서 사후 21.38점으로(t = -3.807, p = 

<Table 3> Effect of Cognition Promo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frequency(N)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less than 99(10) 17.40(3.06) 19.70(3.95) -1.608 .142

100-199(7) 18.43(3.60) 19.86(6.07) -.861 .422

200-299(12) 17.08(3.42) 20.67(4.85) -3.028 .012

more than 300(9) 16.00(4.03) 18.22(8.61) -1.006 .344

.002), 15회 이상 군에서 사전 17.79점에서 사
후 21.43점으로 증가하였다 (t = -4.258, p = 
.001) <Table 4>. 

<Table 4> Effects of Art, Music, Gardening, Reminiscence Therapy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Variables frequency(N)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Art therapy less than 15(10) 17.40(2.99) 18.80(5.16) -.983 .351

16-25(8)  16.25(3.24) 20.50(2.98) -2.693 .031

more than 26(12) 17.33(3.80) 20.25(8.24) -1.740 .110

Music therapy less than 10(12) 17.83(3.33) 19.83(5.22) -1.359 .201

11-30(7) 15.43(2.99) 19.29(5.41) -3.153 .020
more than 31(9) 17.33(4.27) 19.00(8.96) -.776 .460

Gardening therapy less than 10(12) 17.50(2.71) 20.67(5.90) -2.588 .025

11-22(10)  17.00(3.65) 17.50(7.09) -.240 .816

more than 23(10) 17.70(3.80) 21.90(4.89) -4.466 .002

Reminiscence therapy less than 7(13) 17.31(3.50) 21.38(4.19) -3.807 .002

8-14(7) 16.14(3.48) 14.14(8.36)  .840 .433

more than 15(14) 17.79(3.33) 21.43(4.54) -4.25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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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장에서는 일 치매지원센터에서 37개월간 
운영한 미술, 음악, 원예 및 회상요법의 네가
지 인지프로그램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가 여성이 3/4이상 차
지한 것은 지방 대도시(Ji, Choi, Cho, & Ju, 
2004)나 소도시(Im, 2010)와 비슷하였으나, 학
력에서는 본 연구 대상자가 무학이 39.5%에
불과한데 반해 상기 연구대상자들에서는 거의 
80% 대로 거의 두 배 정도 많았다. 이는 두 
연구 모두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 거주하
면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자
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1도시
에서 치매진단만을 받은 노인들 중 본인 의사
에 따라 장기간 참석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
였기에 상대적으로 평균연령도 낮고 남자 비
율이 높으며 무학 군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인지프로그램의 참여기
간은 1-37개월로 평균 19.47개월이었고 참여
횟수는 12～959회에 평균 228.34회였다. 그러
나 사전연구들에서 참여기간은 20주(Hwang, 
et al., 2002)를 비롯하여 주로 4-72회로 다양
하여(Roh, 2008), 선행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
에서의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횟수가 상대적으
로 길고 많았다. 이는 우선 본 연구를 진행한 
센터에서는 모든 인지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
하여 회기나 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닌 반면, 
대부분의 사전연구들에서는 연구를 위해 일정 
기간과 횟수를 미리 정하고 운영하였기 때문
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일 치매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직접 운영해온 인지프로그램을 총체
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참여횟
수의 평균은 보면 매월 약 11회 이상으로 이
를 매주 단위로 보면 거의 2-3회 정도로 운영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단일요법이든 통합요법이든 대개는 8주 이상 
또는 16회 이상 실시하여 실제 프로그램 운영
이 주당 평균 2회 정도씩이었던 것들과(Hong 
& Kang, 2009; Ji, Choi, & Cho, 2003; Ji, 
Choi, Cho, & Ju, 2004; Kim & Lee, 2000; 
Lee & Park, 2007; Im, 2010; Whang, et al., 
2002) 맥을 같이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운영한 인지프로그램이 
치매노인들의 인지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내었지만, 일부 기간과 횟수 군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재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Lim & Jeong, 2005)결과와
도 같으며, 노인복지관의 경증치매노인을 대
상으로 한 12주간의 16회 프로그램이나(Ji, 
Choi, Cho, & Ju, 2004)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증 인지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8주 16
회기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인지기능향상과 더
불어 우울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와도(Lim, 
2010) 상통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경증 인지 
장애노인들에게 치매예방 통합프로그램을 8주 
동안 16회 (Lee & Park, 2007) 실시한 연구나 
20주 동안 100회(Whang, et al., 2002)를 실시
하여 인지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평균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거
의 20개월에 가까워 상기한 여러 연구들의 중
재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고 평균 
참여횟수도 200회가 넘은 것에 비해서는 그다
지 큰 효과라고는 볼 수 없기도 하다. 그러나 
치매노인에게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고 장기
간을 그대로 두게 되면 MMSE가 매년 약 3.3
점이 감소한다는(The Korean Geriatric Society, 
2002) 점에 비춰 볼 때, 본 연구 프로그램 운
영한 기간에 비례할 수는 없다 해도 일정 수
준의 효과는 인정할 수 있겠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나 횟수를 살펴볼 때도, 참여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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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개월 군에서와, 참여횟수로는 200회 이
상 300회 미만 군에서 효과가 있었음을 미루
어, 치매노인들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은 사전
에 대상노인의 치매수준은 물론 운영기간이나 
횟수를 정한 후 진행하고 정기적인 평가 내지
는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인지프로그램
의 효과가 있었지만 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효
과는 각 프로그램마다 달랐다. 미술치료의 경
우, 본 연구에서 전체 미술요법에 대한 차이는 
볼 수 없었지만, 기간별로는 중기에 해당하는 
4-14개월 군과 횟수별로도 중간 단계에 해당
하는 16-25회 군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노인복지센터를 이
용하는 노인에게 주 2회씩 16회기씩(Kim, 2004), 
그리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증치매노인에
게 주 1회씩 24주간 진행한(Yang, 2008) 결과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이나 상호작
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들을 
근거로 볼 때, 미술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 유사
하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적어도 4개월 이상 그리고 횟수는 최소 16회
기 이상 운영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
아, 치매센터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미술
치료를 운영하려면 사전에 프로그램 운영기간
과 횟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음악치료는 프로그램 회기나 
기간에 따른 전반적인 차이가 없었고 횟수별
로는 중간 단계인 11-30회 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입원한 치매노인에게 4주간 24
회(Hong & Kang, 2009) 운영한 결과 인지기
능이 향상되었다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입원
한 치매노인에게 6주간 60회를 운영하여 인지
기능수준에 향상을 가져왔지만(Kim & Lee, 
2000), 요양시설 치매노인에게 2주간 36회의 

음악요법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노인의 인지나 
행동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를 통해 볼 
때, 음악요법은 단지 회수보다는 어느 정도의 
운영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이는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는 아이었어
도 3개월 미만 군에서 수긍할 정도의 차이를 
보인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원예치료는 4-14개월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시설노인에게 
28주 동안 13회의 집단원예치료를 통해 우울
감이 감소되었고(Lim, Kim, & Kim, 2008), 
시설 노인에게 주 1회씩 20주 또는 26주에 걸
쳐 씨뿌리기, 옮겨심기, 화환 만들기 등의 일
회성 원예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나 우울 감소에 긍정적이었다는(Jung, Park, & 
Huh, 2006) 결과들을 통해 원예치료는 적어도 
4개월 이상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는 달리, 시설 치매노인에게 4주간에 걸
쳐 미나리나 콩나물을 직접 기르도록 한 후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향상되었고 
악력도 증강되었다는 보고가(Lee & Kim, 
2004) 있는데 이는 대상노인들이 단지 원예활
동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재배한 식물들을 곧 
바로 자신들의 반찬으로 이용하기까지 원예치
료를 비롯한 다른 활동들도 연계되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겠다. 회상요법 역시 4-14개월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노인 병
원 치매환자들에게 6주간 매주 한 시간씩 회
상요법을 통해 우울이 감소하고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며(Jin & Jeon, 2000), 
매주 50분씩 12주간 회상요법을 실시한 군에
서 인지능력과 기억력 그리고 문제행동 완화
와 ADL기능효과를 보고한(Jun & D0, 2004)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에서 음악요법을 제외한 미술과 원예 
및 회상요법은 4-14개월 군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프로그램 횟수별로는 미술요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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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6-25회군에서, 음악요법은 11-30회 군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원예치료와 회
상치료는 모두 초기와 말기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결국 치매센터에서 지속
적인 인지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각 요법 별
로 상기한 기간과 횟수들을 감안해야 하고, 다
양한 치료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치매지원센터에서 운
영해온 인지프로그램의 인지기능향상 효과를 
대상자의 참여기간과 횟수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S시에 소재한 일 치매
지원센터에서 2007년 9월 7일부터 2010년 9
월 30일까지 진행해온 인지프로그램에 참여한 
60세 이상의 치매노인 38명이었다. 연구도구
는 본 센터의 DB자료와 연구자가 2010년 10
월 한 달간 실시한 면접 자료로, 자료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 이용하여 기술통계
와 Kolmogorov-Smirnov Test, paired t-test, 
two-way ANOVA, 그리고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인지기능은 전체 인지프로그램
에서 사전 17.16점에서 사후 19.68점으로 향
상되었다(t = -3.231, p = .003). 프로그램 기
간별로는 12～23개월 군에서만(t = -2.818, p 
= .013), 그리고 횟수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세부 횟수별로는 200-299회 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3.028, p = .012).
  2) 인지프로그램 종류별로는, 참여기간에 
따라서는 음악을 제외한 미술, 원예 및 회상치
료에서 모두 중기에 해당하는 4～14개월 군에

서만 인지기능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반면, 참여횟수별로는 미술과 음악치료는 중
기에 해당하는 횟수 군에서 그리고 원예와 회
상치료는 초기와 말기 군에서 각각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일 치매지원센터에서 약 37개월
간 실시해온 인지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는 치
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지만,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채 진행된 관계로 프로
그램 참여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효과를 배제
할 수 없었으며, 작업치료와 함께 운영해온 미
술, 음악, 원예 및 회상치료 프로그램들은 각 
프로그램 마다 일정 기간과 일정 횟수 군들에
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근거로, 치
매노인을 위한 센터 인지프로그램 계획에는 
노인의 치매진행정도와 참여기간 및 참여횟수
를 반영시킬 것과, 인지프로그램의 효과를 최
대화할 수 있는 각 프로그램별 운영기간과 횟
수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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